
25. 04. 03 
— 04. 30

Gabrielle KRUGER 
PARK Junghae 
PARK Seokmin

13. 13. 박석민박석민, , Terra Incognita 01Terra Incognita 01, 2024, Acrylic, spray,  , 2024, Acrylic, spray,  
 mixed media on canvas, 75 x 75 mixed media on canvas, 75 x 75 cm cm

14. 14. 박석민박석민, , Terrarium 07, Terrarium 07, 2024, Acrylic, spray,  2024, Acrylic, spray,  
 mixed media on panel, 43 x 42.5 mixed media on panel, 43 x 42.5 cm cm

15. 15. 박석민박석민, , Temple Dawn 03, Temple Dawn 03, 2025, Acrylic, spray,  2025, Acrylic, spray,  
 mixed media on canvas, 117 x 91 mixed media on canvas, 117 x 91 cm cm

16. 16. 박석민박석민, , Temple Dawn 06Temple Dawn 06, 2025, Acrylic, spray on canvas, , 2025, Acrylic, spray on canvas, 
 73 x 62.5 73 x 62.5 cm cm

17. 17. 박석민박석민, , Tele Passage 04, Tele Passage 04, 2024, Acrylic, spray, 2024, Acrylic, spray, 
  mixed media on canvas, mixed media on canvas, 117.5 x 70.5117.5 x 70.5 cm cm

18. 18. 박석민박석민, , Depth Study 06, Depth Study 06, 2023, Acrylic, spray on canvas, 2023, Acrylic, spray on canvas, 
 45.5 x 45.5 45.5 x 45.5 cm cm

1. 1.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Humming HumidHumming Humid, 2025,  , 2025,  
 Acrylic paint on canvas, 60 Acrylic paint on canvas, 60  x x 80 80 x x 2 cm2 cm

2. 2. 박정혜박정혜, , HoleHole,, 2025, Acrylic on linen  2025, Acrylic on linen 
 (mounted on wood panel), 100 x 100 (mounted on wood panel), 100 x 100 cm cm

3. 3. 박정혜박정혜, , FizzzFizzz, 2024, , 2024, Acrylic on linen Acrylic on linen 
 (mounted on wood panel), 145.5 x 112 (mounted on wood panel), 145.5 x 112 cm cm

4. 4. 박정혜박정혜, , Z HouseZ House, 2025, Acrylic on canvas, , 2025, Acrylic on canvas, 
 53 x 45.5 53 x 45.5 cm cm

5. 5. 박정혜박정혜, , late-night talelate-night tale, 2024, Acrylic on canvas, , 2024, Acrylic on canvas, 
 53 x 45.5 53 x 45.5 cm cm

6. 6. 박정혜박정혜, , AnonymAnonym, 2022-23, , 2022-23, Acrylic on linen Acrylic on linen 
 (mounted on wood panel) (mounted on wood panel), 121 x 93, 121 x 93 cm cm

7. 7. 박정혜박정혜, , Wind blowWind blow,, 2024, Acrylic on linen  2024, Acrylic on linen 
 (mounted on wood panel), 145.5 x 112 (mounted on wood panel), 145.5 x 112 cm cm

8. 8.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Sea Meadow ISea Meadow I, 2022, Acrylic on board, , 2022, Acrylic on board, 
 85 85  x x 65 65 x x 6.56.5 cm cm

9. 9.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SmearingsSmearings, 2019, Acrylic on board, , 2019, Acrylic on board, 
 42 42  x x 30 30 cmcm

10. 10.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CementedCemented, 2019, Paint Cement, , 2019, Paint Cement, 
 41 41  x x 28 28 x x 25 cm25 cm

11. 11.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A Dainty DripscapeA Dainty Dripscape, 2025,  , 2025,  
 Acrylic paint on Belgium linen, 80 Acrylic paint on Belgium linen, 80  x x 60 60 x x 3.53.5 cm cm

12. 12. 가브리엘 크루거가브리엘 크루거, , ScrawlingsScrawlings, 2020, Acrylic on board, , 2020, Acrylic on board, 
 84.5 84.5  x x 64 64 x x 3.83.8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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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빗홀’은 현실 너머 상상의 세계, 비현실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특정 지점, 경계로 흔히 인지된다. 이번 전
시는 가브리엘 크루거(Gabrielle Kruger), 박석민, 박정혜 세 작가들이 다루는 재료의 인공적 물성들, 행위
들의 조합이 작업과정 안에서 상상력을 풀어내는 작품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살핀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
낸 이미지가 유기체처럼 스스로 생명력을 얻고 활성화되도록 작용하는 요소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작가
들이 매일 접하고 있는 주변의 자연, 도시의 환경이나 사물, 그리고 미디어에서 무수하게 접하는 이미
지, 사건들은 작업의 내용과 방향성을 정하는 주된 원천이다.  

  

가브리엘 크루거는 아크릴 물감의 인공적 물성을 새롭게 실험하고, 다루는 접근 방식을 작업의 기본 토대
로 삼는다. 그는 아크릴 물감을 압출하거나 말려서 겹치고, 짜고, 긁고, 자르고 콜라주한다. 크루거의 회화
는 캔버스가 아니라 물감을 말리는 플라스틱 시트에서 시작된다. 이런 작업방식은 회화의 일반적인 방법
론뿐 아니라, 조각,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그 경계를 확장하는 자연스런 매개가 된다. <A Dainty Dripsca-   
-pe>(2025)는 굳힌 아크릴 끈을 실처럼 엮은 작업이다. <Humming Humid>(2025)는 캔버스 위에 물감
을 붇고, 흘려 화면을 만들고, 가느다랗게 말린 아크릴 끈이나 얇은 조각들을 그 위에 붙여 화면을 완성했
다. 그리고 크루거의 화면에 담긴 해변도시 케이프타운을 둘러싼 자연, 정원들에서 마주하는 식물들에 대
한 작가의 감각을 담아내는 작업과정은 ‘우연성‘이 부여되며 비로소 완성된다. 

  

박석민 작가의 시선은 늘 물리적 세계와 사변적 세계의 경계를 향한다. 그는 삶의 주변부에서 추출한 사물
이나 현상에 특정 시제와 배경으로 불특정한 감각의 서사를 구축하고 상상의 세계를 실체화한다. 최근 신
작들에서 다루고 있는 불탄 나무, 돌탑, 물웅덩이는 염원, 치유, 신성 등 신묘한 기운을 내재한 대상으로
서 화면에 자리한다. 그는 최근 형태와 기운(氣運)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세계 곳곳에서 현실과 초월적
인 영역을 연결하는 지형지물의 조형적 특성을 빌려왔다. 신작들에서 작가는 물감 안료, 아크릴릭 페이스
트, 겔 미디엄 등의 재료를 한 데 섞어 나이프를 사용해 펴 바르거나 에어브러쉬와 붓을 교차로 사용해 두
껍고 얇은 질감을 복합적으로 구현해 색을 입혔다. 이는 회화에서 지지체의 형태, 재료, 기법의 정형화
된 양식이나 방법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설정하고 있는 작업 방향에 적합한 재료와 방식을 취하려는 그
의 태도를 드러낸다. 붉은 색조가 두드러진 신작 <Terra Incognita 01>(2025)는 어딘가 존재할 것 같
은 산 속 신성한 물웅덩이를 떠올리게 한다. ‘빛’은 작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그의 회화에서 화면
의 깊이, 상상력을 구축하는 주춧돌이다. 

  

박정혜 작가는 색종이, 책, 식물, 냉장고 등 주변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대상들이나 특정 현상이나 사건
을 인지하고 흡수하는 자의식, 에너지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을 넘나들며 작업의 재료를 고른
다. 그리고 대상들의 유기적 형태, 특성에 연관돼 떠오르는 관념, 이미지, 감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에 걸맞은 회화적 언어를 궁리해 펼쳐낸다. 이렇듯 작업 방향에 맞춰 설정되는 색, 선, 면 등의 조형적 수
단, 체계와 방식은 이를테면 그 정도를 달리해가며 플레이어들(대상)을 품는 운동장이다. 이 플랫폼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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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때그때 선택하고 있는 대상, 작업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
번 전시에 출품된 신작 <Fizzz>(2025)는 책의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책의 형태 자체는 그 안
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로써 그려진 책은 ‘열린 형태’로 비어 있다. 
그 열린 공간 안에 작가가 펼쳐둔 조형적 ‘설정’들은 리드미컬한 놀이와 상상의 세계로 감상자를 이끄는 안
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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